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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입당성가  337번  미사 시작  

예물준비성가 340번  봉 헌  

영성체성가  
180번  

182번 

 주님의 작은 그릇 

 신묘하온 이 영적  

파견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화답송 

입당송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Thomas Choi • Ruby Evans • Ketheren Shin 

8시 미사  Annabelle Na • Michelle Nguyen • Julia Jun 

9시 30분 미사   Angelina Park Stella Park Audrey Oh Hyoyeong Lee Bona Lee • Olivia  Baek • Regina Choe 

11시 미사  Claire Kim • Lucas Lee • Christian Lee  

5시 미사  전가별 • 박여원 • 박지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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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연중 제14주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 일 독서 즈카르야 예언서는 앞으로 오실 구세

주의 모습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겸손

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즈카르야 

9,9).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필요한 병

거와 군마를 없애고 평화를 선포하실 것이라고 예언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오늘 복음에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

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

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

태오 11,28-30)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새우실 구세주의 어질고, 겸손하

며 고생한 이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며 안식을 주신

다는 즈카르야의 예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고 묵

상을 하면서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 하시러 

오신 왕으로서 왜 이렇게 주님의 온유함과 백성의 고

생을 이토록 걱정하시는 모습을 강조하셨는지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의 열왕기 상권 12장을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하브암이 왕으로 등극할때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에 갔다가 

소식을 듣고 돌아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지운 힘겨

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임금을 섬기겠

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르하브암은 아버지 솔로

몬보다 더 혹독한 멍에를 이스라엘에게 지워주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로인해 이스라엘을 내전으로 

몰고가 분열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을 재건 하시기 위해 옛 임

금들의 잘못을 바로잡으시려고 진정한 성군은  백성

들을 아끼고 짐을 덜어주며 안식을 가져다주는 모습

이라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바리사이들도 하느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막고서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며 자신들의 짐까지도 백

성들에게 버거운 멍에를 지고 가게 했던 그들에게 하

느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시기까지 하셨

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고, 우

울할 때 같이 힘들어 하시고, 슬플때 같이 슬퍼하시고, 

아파할 때 그 아픔을 공감하시며 사람들의 상처들을 

치유해주시는 임금님이십니다.  마음의 안식과 평화 

그리고 희망을 가져다주시는 자비하신 착한 목자 임금

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던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임금이십니다.  영혼 구원이 바로 세상 구원

인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

기 위해 일을 할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다른 이들의 버겁고 무

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사제직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

셨던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그리고 본당 교우들을 

위해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14주일로 칠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

니다. 요즘은 마치 한국의 장마철 같은 날씨입니다. 그래

서 그런지 그늘에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더위 불편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에어컨이 있으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을 미사 시간에 가만히 앉

아서 맞으면 추위를 느끼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리니 성

당에 오실 때는 얇은 겉옷을 가져오는 것도 한 방법일 것

입니다. 무더위를 이기는 것이 추위를 이기는 것보

다 더 힘들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쉽지는 않

겠지만 주님의 사랑과 함께 짜증보다는 건강한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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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여름을 위

해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너무 가까이 심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죽

는 나무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

고서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서 심어

도 나무들이 성장하면서 가지를 더 높고 넓게 뻗어가

고 나뭇잎이 무성해지면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살아갑니

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도 불편할 때가 많

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를 두면 서로 불

편하지 않고 친한 사이를 더 오래 간직하고 나아가 자연

스럽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다니며 전교하지만, 시

간이 날 때마다 외딴곳에 혼자 가시어 기도하시곤 하셨습

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이며, 주

변 관계를 차분히 반추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

과의 대화를 이어 나가고, 자신이 가는 길을 잃지 않게 됩

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모

든 것을 알려고 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너무 가깝기 때

문에 서로 믿어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서로

의 거리를 지켜줍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도 애틋하지

만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의 어깨를 의지하며 가족의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도 전교의 시작 때, 성모님

이 예수님의 전교에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나

의 혼인 잔치에 함께 가셨을 때, 마침 잔칫집에 포도주

가 떨어지자, 성모님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합

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

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답합니

다. 

 

  이 대화에서 성모님은 아들의 전교에 이미 개입하고, 예

수님은 이에 대한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어머니

를 “여인이시여” 하고 호칭하는 데서 느낄 수 있는 관계

는 존중하지만, 전교에 있어 일정 거리를 두고 있음

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내내 예수님은 성모님

을 “여인이시여” 하고 부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

만 전교에 있어 어머니도 당신께서 구해야 하는 수많

은 사람의 한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결국 성모님의 말씀을 들어주십니

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는 거리를 두지

만, 그 거리는 절대 불변의 거리가 아니라 가변성이 있

는 거리라는 사실입니다. 가까워져야 할 때가 있

고, 좀 떨어져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단순히 어머니와 아들

의 관계에서 주님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한 분

으로서의 관계를 아우른다는 사실에서 성모님은 예수님

의 어머니로서의 존경과 굳건한 믿음의 상징으로서 본보

기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까운 사

이일수록 서로의 거리를 존중해 주는 관계가 건강하

고 행복한 관계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서로 소유하

는 관계는 없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

는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만, 그렇다고 친구를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친구의 생각

과 삶을 존중해 줄 때 가능한 사랑입니다. 이는 부부

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

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에게 자유를 주시며 인내로 기다립니다. 우리가 옳은 선

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인내를 갖고 기다리십

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인도하는 길라잡이와 같습

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생하

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

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오 11 : 28) 예수님의 이렇

게 따듯한 초대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적당한 거리를 두

며 서로 존중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가장 가깝

게 다가가는 관계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 꽃피는 관계

입니다. 이런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구원의 관계입니

다. 

 

  또한 누군가에게 나의 조언이 간섭이 될 수 있고, 나

의 친절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

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

가 안 됐으면 바로 한발 물러나 주고 기다리는 배려와 인

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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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일 (7월) 

  공동체 소식                                                                                                                   

알 림 

혼인 교리 강좌 안내 (줌 강좌) 

임정현 테오필로 신부님  

봉성체 

퀸즈 성당 청년 대학생 이스라엘 성지순례 

첫모임 : 7월 16일(일)    

시간 : 10:30 a.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특별 헌금 

개인 소지품 관리주의  

정정합니다 

지난 7월 2일(일) 나왔던 28기 사목위원 명단을 

정정합니다.  

회장  박영서 베드로 부회장 한기남 세레자 요한 

부회장 이성희 글라라 총무 이진원 요셉 

서기 이수이 데레사   

전례분과  부장 박노태 요셉 

차장 차장 남화성 바울라  

구역분과  부장 서병권 안토니오 

차장 김용환 베드로  차장  노정희 세실리아  

사회복지분과   

부장 우지섭 다미아노 차장 김철중 안드레아 

홍보분과  

부장 김대영 가브리엘 차장 황혜성 카타리나 

선교분과  

부장 추영선 아네스 차장 김영란 마리아  

행정분과  

부장 임칠성 라파엘 차장 전한별 라파엘 

심신교육분과   

부장 홍정순 데레사 차장 박상효 베드로  

청소년분과    

부장  손우정 저스틴 차장  임수빈 클라라 

경로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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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일시 : 7월 16일(일) 1 p.m.  

장소 : 성전 

신청 방법 : 2명 1팀 (퀸즈성당 신자) 

의무 참가 : 

접수 : 사목회 데스크 

주관 : 퀸즈성당 사목회 

접수 마감 : 7월 9일(일) 상품 내역 

- 1등 1팀 $1000(H-MART 상품권)   

         (골든벨 특별상품 -성당 2022부활초) 

- 2등 1팀 $700(H-MART상품권) 

- 3등 1팀 $500(H-MART 상품권) 

-4등~10등 예인한의원 명품 공진단 1박스 

- 방청객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 도전 성경 골든벨 협찬           

   중앙장의사: $1,000                           

   

  고경현 통증병원: $500 

신입 복사 모집  

한국학교 새싹반 교사 모집   

새싹반 학생 구성 : 만3.5세이상의 신입생 10명      

              (보조교사 2명이 보조) 

개학일시 : 9월 9일(토) 

수업일수 : 9월 9일(토)-12월 16일(토) 14주간 

               9 a.m.—1 p.m. 매주 토요일 4시간   

교사 자격: 

  

문의 : 교장 최유승 마태오 (917) 683-4216 

신용협동조합 $2,000, 김 앤드류 $1,000 장학금

으로 도네이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공동체 소식                                                                                          2023년 7월 9일 

알 림 알 림 

 안영남, 김태범, 김진성  

 

  

생활 상담소  

7월 9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6월 25일(일) - 7월 1일(토) 55,778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827,735 단  

로사리오회 오이와 블루베리 판매  

6 

생활 상담  

우리의 정성  

2023년 미동북부 성령대회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 Renewal 청년피정  

일시 : 8월 11일(금)  7 p.m. –8월 13일(일)  3 p.m. 

장소 : 뉴튼 수도원 (St. Paul Abbeys, Newton, NJ) 

대상 : 21-35살  

신청 및 홈페이지 : RYCReborn.org 

신청 마감 : 8월 4일(금)    

가격 : $250 

문의 : (732) 687-4721 

요셉회 월례회  

퀸즈성당 ME Reunion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효주회 월례회  

안나회 정기 총회   

연령회 월례회  

성제회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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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3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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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3년 7월 9일 





2nd Sunday in July                                                                                           Announcements  

          Announcements                                                                                                                                                              July 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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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grimage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July 1st (Sat) is 
827,735 decades.  
June 25th (Sun) — July 1st (Sat) : 55,778 decades 

Special  Collection 

RCIA Class  

 

Friday Mass for July and August  

There is the First Friday mass on Jul. 7th(Fri), and 
Aug. 4th (Fri). 

St. Paul Chong Ha Sang 50th Anniversary Event: 
Special Durae Encounter for Young Adults 

 

Recruitment of Altar Servers  

 

 

Summer Mission Appeal  

 

Recruitment of Korean School Teacher for 
Sprout Class  

 

Cornerstone Meeting   

Location : Education Center  

Seeking for Sunday School Teachers  
Our parish is looking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Inquiries : Sr. Johannes Cho 
                Church office (718) 321-7676 

Sunday  School  

Korea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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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Fourteenth Sunday in Ordinary Tine  

Weekly Homily                                                                                                                                                              July 9, 2023 

  
 
 

 For members of the Church, especially Pope Francis: that they be healthy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s they recommit themselves as good stewards,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leaders of this great country provide adequate care for all those who were injured in its ser-

vice, and create sensible gun laws to curb the violence, let us pray to the Lord. ◎ 

 In the midst of the rampant gun violence, that those responsible for public safety, especially first 

responders and military personnel: come home safely to their familie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all who are weary and troubled by the burdens of daily life: may they find support and solace in 

the love of Jesu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students away at summer camp: may they come back rested and filled with memories of 

strengthened friendship,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all who gather at this table find in their faith, the strength to meet every difficulty, let us pray to 

the Lord. ◎ 

 Children say the most surprising things. A Maryknoll Sister in Korea saw a little boy sitting on 
the curb crying. “What’s the matter, little boy?” she asked. “My cat died,” the boy replied. “Don’t 
cry,” she said, trying to comfort him. “God took your cat.” The little boy stopped crying and looked 
up confused. “Why would God want a dead cat?” 
 
 Some years ago, a Maryknoll Missioner saw a little boy wearing just one shoe. “How did you 
lose one shoe?” the priest asked. “I didn’t lose one shoe,” the boy replied. “I found this one.” 
 
 A six grade teacher said, “Maria, go to the map and find North America.” 
“Here it is,” Maria said. “Correct,” the teacher said. “Now, Class, who discovered North America?“ 
They all replied, “Maria!” 
 
 The Bible often holds children up for their innocence and honesty. Jesus praises children in to-
day’s gospel for often revealing more about God than people with theology degrees. How do you view 
children? Yes, they are little people with much to learn. But often God is teaching us through them.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4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9, 2023 (Year A)  No. 2641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145:1-2, 8-9, 10-11, 13-14 

◎  I Will praise your name forever, my king and my God.   
○  I will extol you, O my God and King, and I will bless your name forever and ever. Every day will I 

bless you, and I will praise your name forever and ever.  ◎ 

○  The LORD is gracious and merciful, slow to anger and of great kindness. The LORD is good to 

all and compassionate toward all his works.  ◎ 

○ Let all your works give you thanks, O LORD, and let your faithful ones bless you. Let them dis-

course of the glory of your kingdom and speak of your might. ◎ 

○ The LORD is faithful in all his words and holy in all his works. The LORD lifts up all who are falling 

and raises up all who are bowed down.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Zechariah 9:9-10 (100A) 

Second Reading  

   Romans 8:9, 11-13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